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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육상팀이올시즌첫전국대회

인 제19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에서 금메달 5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했

다 전국 84개실업팀중가장좋은성적이

다

김국영이금빛질주의선봉에섰다

김국영은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열린 제19회 전국실

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 결승에서

10초45로질주 금메달을차지했다

김국영은 400m 계주에서도 정현석송

만석박평환과 배턴을 주고받으며 40초

37로가장먼저골인금메달을추가했다

이준은 400m에서 48초01로 가장 먼저

결승테이프를끊었다

광주시청 도약 남매 김덕현과 배찬미

도 금메달 사냥에 합류했다 김덕현은 멀

리뛰기에서 7m92를날아올라대회신기록

을갈아치우며금메달을목에걸었다

배찬미는세단뛰기에나서 13m65로 금

빛도약을선보였다 오는 7월광주유니버

시아드대회에 출전하는 배찬미는 광주U

대회메달권진입을밝게했다

임희남은 100m에서 10초68로 골인 같

은 팀 김국영과 이재하(서천군청)에 이어

동메달을 수확했고 장지용은 400m허들

에서 52초60을기록 3위를차지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은 올해 첫

대회인실업선수권에서 84개실업팀중가

장 좋은 성적을 냈다며 특히 선수 보호

차원에서 덕현이와 찬미가 1종목에만 출

전했는데도금메달 5개를수확했다고말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천아시안게임 2관왕인 김준홍(25

KB국민은행사진)이남자일반부속사

권총에서 한국신기록이자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수립했다

김준홍은 지난 25일 경남 창원국제사

격장에서열린 2015 한화회장배전국사

격대회 남자 일반부 속사권총에서 38점

을기록했다

이는 자신이 2013년에 세운한국신기

록(33점) 이탈리아의 마제티 리카르도

가 지난해 세운 세계신기록(35점)보다

각각 5점 3점 높은 점수다 다만 한화

회장배는국제경기가아니기때문에공

식적인 세계신기록으로 등록되지는 않

는다

오창윤(28KB국민은행)은 30점 송

종호(24상무)는 26점으로 각각 은메달

과동메달을획득했

다

김준홍은같은종

목단체전에서장대

규 오창윤 김대웅

과 1736점으로금메

달을 따 대회 2관왕

에올랐다

한국 사격 차세대 간판인 김청용(18

흥덕고)은고등부 10m 공기권총개인전

에서 금메달을 땄다 지난 23일 고등부

50m 권총금메달을딴김청용은이로써

대회 2관왕이됐다

남자일반부 50m소총복사에서는권

준철(27상무)이 2062점을 기록해 1위

에 올랐고 김준현(IBK기업은행)과 전

동주(IBK기업은행)가 각각 2058점

1840점으로 23위를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가혼자 16골을몰아친강

경민의 활약을 앞세워 2015 SK핸드볼 코

리아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2승째를 따냈

다

광주도시공사는 26일 부산 기장체육관

에서 열린 2015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

자부 1라운드경남개발공사와의경기에서

2927로이겼다

첫 경기였던 부산시설관리공단과의 경

기에서이긴뒤내리4연패늪에빠졌던광

주도시공사는이날승리로중위권도약의

발판을마련했다

경기시작후 15까지끌려가며힘든경

기를 벌인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을 1213

까지추격한가운데마무리했다

후반들어접전을이어가던광주도시공

사는 2625로 근소하게 앞선 경기 종료 3

분여를남기고함지선과조효비의연속득

점으로 3점차로달아나승기를잡았다

강경민은팀득점의절반이넘는16골을

혼자넣어팀승리의일등공신이됐다

이날 경기까지 54골을 넣은 강경민은

61골의김온아(인천시청)에이어득점 2위

에올랐다 연합뉴스

김준홍속사권총한국신기록 탕탕

전국대회 38점 기록우승

광주시청육상팀전국실업선수권금빛질주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딴 광주시청 육상팀 왼쪽부터 배찬미김덕현이준장지용김국영정현석송만

석박평환

금메달 5동메달 2개 획득

김국영 100m 10초45 우승

배찬미 U대회金청신호

광주체육고등학교(교장 김성남)가 남

녀종별펜싱선수권에서 전국 정상에 올

랐다 광주체고는지난 18일부터 25일까

지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체육관에

서 열린 제53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

권대회 에페 종목에서 개인과 단체 모

두정상에올랐다

박경호(3년)는 2관왕에올랐다

박경호는 에페 남자고등부에서 세계

유소년펜싱선수권에서 2관왕을 차지한

같은 학교 김명기(2년)를 1510으로 제

압하고금메달을목에걸었다

박경호는 단체전 결승에서도 김국현

(2년)김대언(3년)김명기와 함께 부산

체고를 4532로꺾고우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강경민 16골 대폭발광주도시공사시즌 2승 달성

광주체고펜싱선수권우승박경호 2관왕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에페단체전에서정상에오른광주체고펜싱부왼쪽부터

김대언김명기박경호김국현

SK핸드볼코리아리그여자부

2927로 경남개발공사꺾어


